
제 강 의 행동학에서 배치들의 행동학으로10 ‘behaviour’ Ⅱ

교시(1 )

배치들의 관계는 선형적인 인과관계들이 아니라 횡단적 소통들에 의한 영토화와 탈영토▶

화에 있다 로렌츠나 틴버겐 같은 동물 행동학자들은 본능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해. ( )

왔다 예컨대 반사 같은 개념은 중추신경 같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. ‘ (reflex)’

자극 반응의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로렌츠는 본능적 행동은 해부학적 구조만큼이나 항상적- .

이고 고정적이라고 말한다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본능적 복잡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. ‘ ’

것으로 이해한다 로렌츠나 틴버겐은 이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종 유 나아가 문 까. , , (phylum)

지도 분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생각은 환원주의와 실체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. .

최근의 행동학은 행동의 패턴을 행위의 강도 조절 시간 조절 속도 조절에 기인하는 것으, ,

로 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원주의와 실체주의를 벗어나 동.(Thorpe, Merleau-Ponty)

물과 환경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이다 선천성과 후천성을 둘러싼 게으른 논쟁에.

서 벗어나 하나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환경적으로 안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

가 다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동물들의 적응 자체가 학습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. (adaptation)

도 강조되고 있다 가변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관계는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.(McFarland) .

것이다 그리고 설사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안다 가정해도 타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.

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의 행동학은 이런 존재론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. .

교시(2 )

모든 영토는 다른 종들의 영토들을 포괄하거나 가로질러 간다 로렌츠가 말한 것처럼 공.▶

격성이 영토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토성이 공격성을 낳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윅스퀼. ,

을 따라 이런 구도에서의 자연을 음악적으로 파악한다 즉 자연에 대한 선율적인 다성음악, . ,

적인 대위법적인 파악이다 새들의 노래 거미의 집짓기 연체동물 예컨대 소라 의 껍질 진, . , , ( ) ,

드기 등이 그 예이다 연체동물의 죽음은 소라게의 거주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목적론적. .

자연 개념에서 선율적 자연 개념으로의 이행을 함축한다 여기에서 자연의 기예 와 인. ( )技藝

간의 기예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는다 연체동물의 껍질과 게 사이에는 대위법적 관계가.

성립하며 여기에서 성립하는 되기에는 기능적인 요소들 성 생식 출산 양육 등 만이 아니, ( , , , )

라 도 포함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진화의 이 창조적 양태를 기예 라 부른‘sensibilia’ . ‘art= ’

다.

들뢰즈와 가타리는 윅스퀼의 분석을 더 밀고 나아가 동물 되기는 적응의 대상들 의, - (traits)

선별만이 아니라 물리 화학적 강도들과 근접성의 영역들 의 작용까지- (zones of proximity)

포함한다고 말한다 이것들이 퓔룸적 혈통들을 가로지르며 따라서 생명은 음악적인 생성. , ‘ /



되기 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본능과 학습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공재성’ . ‘

에 주목하는 것이다 공재성에 주목했을 때 리좀적 배치를 탐구할 수 있다(consistance)’ . .

들뢰즈와 가타리는 행동을 중심들과 활동 사이의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(activation)▶

들로 모형화할 수 없다고 본다 생물학적 행동적 기계학 이 필요하다 여기에서. - (machinique) .

선천적인 것은 탈코드화되고 획득된 것은 영토화된다 행동에서 배치로 어떤 국소적 작용. .

도 다른 것들과 얽혀 있고 중심적 주체가 없이 거대한 결과가 현실화된다 동(coordinated) /

시화된다 여왕개미는 없다 이는 곧 창발성 의 논리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뇌. . (emergence) .

들 신체들 분자들 세계들 이들 모두는 서로의 영토들과 겹치면서 존재한다 을 포괄하는, , , ( )

산포된 지능 을 통해 행동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카우프만이‘ (distributed intelligence)’ .

강조했던 자기촉매작용은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가 아니라 배치들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한

다.

따라서 인간의 탄생도 특정한 메커니즘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산포의 결과일 뿐이다 지.

연된 발생 예컨대 기관들의 특별한 탈영토화 예컨대 손과 발 그리고 특히 환경( ), ( ),幼生生殖

의 상관적인 탈영토화 숲에서 초원으로 잃어버린 고리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배치( ). ‘ ’

의 변환인 것이다.


